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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0년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개된 산업선교 기반의 노동운동에 주목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산선)’를 고찰한다. 연구목적은 자원동원론

적 관점에서 청주산선의 형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청주지역 노동운동에서 청주산선의 활

동이 갖는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청주산선은 1970년대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의 변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정진동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노동자 회원들의 구성, 외부 원조를 통

한 자금 조달,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합법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사무실) 등과 같은 물질적 자원

과 인간화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가치지향이 함께 결합하면서 구체

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청주산선은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외곽지원조직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했는데 그 의미는 첫째,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대한 기여, 둘째, 노동자

들의 인간화를 위한 생존권 쟁취 지원, 셋째, 노동자들을 연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

결망 구축 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산업선교, 청주지역, 노동운동, 지역노동운동

투고일  2026. 7. 3.  심사일  2026. 7. 29.  게재 확정일  2026. 8. 27.

1970년대 지역노동운동과 산업선교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박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사회학 전공

missiondream@hanmail.net



338

Research Paper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49 No. 3. 337-374
doi: 10.25024/ksq.49.3.202609.337

Abstract

Taking the “Cheongju Urban Industrial Mission (Cheongju UIM)” as a representative case, 
this study focuses on the labor movement based on industrial mission work that unfolded 
in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197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eongju UIM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its activities within the Cheongju 
labor movement.
Cheongju UIM was formed amid the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of the 1970s and the 
evolving landscape of urban industrial mission society activities. The UIM took on a 
concrete form through the combination of new leadership under Jeong Jin-dong, the 
composition of its worker members, funding through external aid, the organization’s legal 
status—which allowed for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autonomy—and material resources 
such as a public office that was easily accessible to workers and served as a gathering place, 
alongside a value orientation toward “Missio Dei” centered on humanization and God’s 
justice. Cheongju UIM served as a supporting organization on the periphery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and its significance can be assessed as 
follows: first, its contribution to the consciousness-raising and organization of workers; 
second, support in securing workers’ right to survival for their human dignity; an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enabling solidarity and support for workers.

Keywords: Cheongju Urban Industrial Mission, industrial mission, Cheongju region, labor movement,  
local labo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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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의 노동운동은 해방 이후 침체기를 거쳐 197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역사는 주로 경공업-여성-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

로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반도상사, 삼원섬유, 

남영나이론 등의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

서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단체인 도시산업선교회(산선)의 활동이었다. 산선은 

여성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이들의 민주노조 투쟁을 지원함으로써 1970년대 

여성들의 노동운동이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위치한 영등포산업선교회(영등포산선)와 인천에 위치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인

천산선)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 및 산업선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먼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정을 문화적ㆍ정치적 측면으로 접근한 구해근의 연구,
1
 조선 말기부터 1987년까

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다룬 이원보의 연구,
2
 여성의 관점에서 성차별과 저

임금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숨은 투쟁을 밝혀낸 이옥지의 연구
3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조사 대상과 지역을 주로 서

울과 경기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

로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김준,
4
 김원,

5
 홍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23S1A5B5A17085762).

1	 구해근(저), 신광영(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3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4	 김준, 「민주노조운동과 교회: 개신교 산업선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노

동과 발전의 사회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101~133쪽.

5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 

『산업노동연구』 10-1(2004), 57~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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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6
 장숙경

7
의 연구는 산업선교가 지닌 노동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분석함으로

써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있

으며, 김명배
8
의 연구는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산업선교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1970년대 인천산선과 영등포산선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 

인권운동 및 민주화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사실만을 다루고 있어 타 지역에

서 이루어진 산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노동운동 및 산업선교 연구의 시

각을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의 역사에 주목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지방 소도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충분

히 규명되지 못했으며, 이는 산업선교의 연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

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개된 개신교 노

동운동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다지고 활발히 전개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산

선)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주산선의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

하고,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과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청주산선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자원동원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존 

D. 매카시(John D. McCarthy)와 메이어 N. 잘드(Mayer N. Zald)는 사회운동이 

비이성적인 감정과 불만에 의해 표출되기보다는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

해 발생하며 운동의 성공은 자원(정당성, 자금, 시설, 노동력 등)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회적 갈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수적인 것

이며 집합적인 목적을 위해 자원이 동원되고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결집을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조직 형태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원

동원론은 사회운동조직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9

6	 홍현영, 「도시산업선교회와 1970년대 노동운동」, 차성환 외,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서

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375~447쪽.

7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서울: 선인, 2013).

8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 42(2015), 35~62쪽.

9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1977), 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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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담은 정치과정모델을 제시하는데,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조

건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기회, 자생

조직이 가진 고유의 조직적 역량, 그리고 인지적 해방(자신들의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이다.
10
 여기서 조직적 역량은 사회운동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동원의 역량을 의미한다. 조직적 역량 중에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으로, 운동 세

력을 조직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지도자나 조직가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인이 된

다는 것이다. 운동 조직 내에서 지도부의 존재는 운동을 이끌어 갈 지적 자산과 

조직적 역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1

다음에서는 자원동원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주산선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 사회운동조직으로서 청주산선이 갖는 자원의 역량(리더십, 

인적자원, 자본 등), 인지적 해방과 같은 조직의 지향 가치를 살피고, 동원된 자원

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적 기반 위에 청주산선이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Ⅱ.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형성과 전개

1. 정치적 상황과 도시산업선교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7년 3선개헌 이후 1971년 

힘겹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섰다.
12
 그 결과 1972년 10월 26일 개헌안인 유

신헌법이 공고되면서 유신시대가 시작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대통

령 임기 6년으로 연장, 국회의석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대통

10	 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51.

11	 Ibid., p. 47.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2』(파주: 돌베개, 2009), 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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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정감사 폐지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결과적

으로 박정희의 1인 독재 종신 집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13
 무엇보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쟁취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권 초기인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4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어 

갔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

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 내에 산업노동자들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

했다.
15

1970년대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이라는 정치ㆍ경제 지형의 변화와 함께 노동

통제에 대한 방식 또한 수정되었다. 군사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변화는 1969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을 시

작으로,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1972년 유신헌법 발표(제

29조), 1973년과 1974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노동통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6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은 한마

디로 정치경제 영역에서 노동자 조직의 행동과 참여를 차단하는 배제적 노동통

제였다고 할 수 있다.
17
 이는 강력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특히 노사

갈등 관리에 있어서 그러했다. 경찰조직과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이 보장되었고, 

사측의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과 횡포가 국가에 의해 조종, 묵인되었다. 또한 어

13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94~95쪽.

14	 김대환, 「(군정30년-박정희시대를 해부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

비평』 23(1993), 148쪽.

15	 성공회대학교사회문화연구소,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 노동운동사를 중

심으로』(세종: 고용노동부, 2002), 13~18쪽.

16	 이영철,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8-2(2004), 146~147쪽. 

17	 안병욱 외, 앞의 책(2005),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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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된 중앙 노조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방해공작이 전개

되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한 국가의 이념적 통제가 수

행되었다.
18
 

1970년대 초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도시산업선교회 또한 변화를 맞이하

게 된다. 1958년 ‘산업전도’라는 이름으로 교세 확장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활

동이 1968년 ‘산업선교’로 전환되면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문제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게 된다. 1968년부터 1972년을 산업선교의 중간기 발전과정으로 보는

데 이 기간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전 조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의 경우 재정적인 이유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선교조직들이 약

화되거나 중지된 반면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조직이 더욱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

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선교 활동이 더욱 확장

되어 갔으며 인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서울, 영등포, 함백의 광산지대, 대전, 부

산 등지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총회

적인 사업으로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타가 시작되었고 안양에서도 확장을 이어

갔다. 하지만 성공회와 구세군은 그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다.
19
  

산업선교의 발전과정에서 연합활동들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4년 5월 산

업전도 활동이 각 교단별로 성장하면서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 대표

가 모여 실무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산업전도 실무자들의 모임을 

시작했다. 1966년 1월 한국산업전도실무자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1971년

에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로 개칭하게 된다.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는 산

업선교에 종사하는 각 교단의 실무자들의 친목과 산업선교에 관한 연구, 실무

자 훈련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산업선교 실무자들 간의 연대활동과 함

께 1971년 9월 26일에는 산업선교, 도시선교(빈민선교), 학생청년선교 단체들이 

18	 유종일, 「박정희 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노사개혁의 방향」, 『한경제발전연구』 3(1997), 

90쪽; 김용철,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

2(2011), 201쪽.

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교회와 도시산업선교』(서울: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전도부, 1981), 106~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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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함

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크리스챤사회행동협의체를 조직하게 된다. 이 조직은 신

구교, 즉 가톨릭 측 4개 단체와 개신교 측 6개 단체가 연합해 형성된 조직으로서 

1972년에는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로, 1975년에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

체로 명칭을 바꿔 가며 활동하다가 1976년 9월 25일 해체하게 된다.
20
 청주산선

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도시산업선교 활동의 배경하에서 1972년 새롭게 출

발하게 된다.

2.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사회운동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서 리더십은 핵심 자원 중 하나이다. 청주산선

의 출범 역시 산업선교회 실무자의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직 구

조상 실무 목회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도시산업선교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실무자 개인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선교회 활동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청주산선은 정진동 목사가 실무자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진동은 

1933년 12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라는 농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

안은 매우 가난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경제

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가 유일하게 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은 어머니를 따라서 다니게 된 교회였다. 

이후 19세에 스스로 입학금을 벌어 청주지역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성경고등

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대한신학교의 야간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했

다. 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야간신학교 4학년 때 단국대

학교 사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게 된다.
21
 그 과정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고된 노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는 가난한 삶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과 

노동에 대한 역경을 겪으며 민중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위의 책(1981), 57~60쪽.

21	 정진동, 『저 평등의 땅에』(청주: 한솔, 1992), 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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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동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농촌목회를 시작했다. 약 14년 동안 농촌목회

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농촌계몽운동이었다.
22
 고등공민학교를 세워 아이

들을 가르쳤는데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교육을 농촌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을 실천한 이유는 “가난하고 못 배

운 농민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
23
이었다.

1969년 정부에서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운영 중이던 공민

학교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24
 그런 가운데 1972년 3월 정진동이 속해 있던 충

북노회가 산업선교를 시작할 목적으로 영등포산업선교회 실무자인 조지송 목사

를 초청해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동은 신

학교 동기인 조지송 목사
25
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선교를 하려

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박해도 있으나 반면 약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문제를 보호할 때 기쁨도 있다는 내용”
26
의 강연을 듣고 산업선교의 필요성에 대

해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조지송 목사의 강연은 정진동 목사에게 민중들의 아픔

과 설움을 위한 길이 바로 산업선교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깨닫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27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정진동에게 

있어서 가난의 상처와 설움은 항상 크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더 

가지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착심으로 발전하게 된

다. 그 결과로 그동안 시골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농촌선교를 실천해 왔는데, 조

지송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그의 시선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 산업현장에

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로 향하게 된다.
28
 강연이 있

22	 정진동, 위의 책(1992), 17쪽.

23	 정진동, 위의 책(1992), 24쪽.

24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5쪽.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의 오픈아카이브 자료를 가리킨다(https://archives.kdemo.or.kr).

25	 덕산교회 부임 후 정진동 목사가 다닌 신학교의 교단을 문제 삼자 장로회신학대학에 편입

해 1년간 수학을 하였는데 이때 조지송 목사와 같이 졸업했다. 박만순, 『정진동, 공동체를 

꿈꾸다』(청주: 고두미, 2025), 83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26	 정진동, 앞의 책(1992), 35쪽.

27	 정진동, 위의 책(1992), 52쪽.

28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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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충북노회에서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정진동

이 이에 지원하였고 1972년 4월 실무자로 선정되었다. 

실무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2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쳐야 했다. 훈련은 조지

송이 원장으로 있는 ‘도시산업선교훈련원’에서 진행됐는데 정해진 교육내용은 

노동체험 6개월, 행정실무 6개월, 노동문제연구소 6개월, 실무훈련 6개월 과정

이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2년 과정을 그대로 소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

만 정진동은 1972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해 실무훈련을 위해 청주산업선교회

로 내려온 1973년 6월 전까지 노동체험, 행정실무, 노동문제연구소의 과정을 마

친 것으로 보인다.
29
 노동체험은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 취직해 오로지 노동만을 

하는 훈련이었다. 행정실무는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산업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다. 노동문제연구소에서는 학술교육을 받았

는데 노동문제, 경영문제, 산재문제, 노동자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었다.
30
 그는 

이 훈련을 통해 산업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성서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예수의 민중을 향한 위대

한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31
 아울러 산업선교 실무자 훈

련을 거치며 조지송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청주산선 활동

의 역동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2

3. 자원동원과 운동의 전개

마지막 훈련 과정은 실무훈련이었다. 실무훈련은 실제로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산업선교를 실천하

는 과정이다. 이렇게 청주도시산업선교회는 1972년 4월에 출발하였지만 정진

29	 1972년 4월~1973년 1월까지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를 자필로 정리한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10~16쪽; 정진동, 앞의 책(1992), 35~37쪽; 박만순, 앞의 책(2025), 95~98쪽 참고.

30	 정진동, 위의 책(1992), 61쪽.

31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32	 정진동, 앞의 책(1992),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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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목사가 실무훈련을 시작하는 1973년 6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사무실은 청주 실내체육관 앞 건물 2층에 자리 잡았으며 6월 18일 

개관예배를 했다.
33
 당시 청주는 1960년대 말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며 산업화

가 진행 중이었고 15만 인구에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약 2만여 명에 달했다.
34
 

청주산선은 청주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 <표1>과 같다.
35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운동에 필요한 자원들이 동

원되고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직면한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청주산선 활동에 동원된 자원들을 

살펴보면서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인 조직 구성원들의 모집과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진동이 청주산선에서 실무훈련을 시작하며 제

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들은 청주시청 청소부들이었다. 다른 지역의 청소부들 보

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노동자 170여 

명이 산업선교회 첫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36
 청주산선은 이처럼 인권침해를 

받고 산업선교회를 찾은 노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구성원이 되었다. 노동문

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회원들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1980년대 실무자

로 근무하였던 이유근 씨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늘상 야속하게 생각

되는 것은 교회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그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를 외면하는 얄팍한 인정이란 것입니다.”
37
 즉, 노동자 농민들이 어

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산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산선과 관계를 맺지만 일이 

해결된 후에는 떠나갔다는 것이다. 청주산선의 인적구성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3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1쪽.

34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충북민주화운동사』(서울: 선인, 2011), 151쪽.

35	 청주산선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농민, 지역 주민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여했는데 여기

서는 산업선교의 주된 활동인 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만 정리했다.

36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16~18쪽.

37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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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1976년 노동교회를 시작하며 15명이 모

였고, 1977년에는 80명의 근로자가 등록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는 평균 

표1-연도별 사건목록

연도 사건 대상

1973
근로조건개선 청주시청(청소부 170명)

퇴직금 청주시청(청소부 정운탁, 이정우)

1974
체불임금 서원실업(연재갑 외 35명)

산업재해 연초제초장(박성화)

1975

체불임금 괴산광석(연만희)

퇴직금 삼진기업(김태안 외 13명)

부당해고 신흥제분(한월한 외 2명)

노조설립 신흥제분

1976
퇴직금 정주주물(강대웅), 산림조합(이선자), 만장광산(김은수 외 60명)

체불임금 주택공사(백종구 외 5명)

1977

퇴직금
보광금속(이옥자, 노재범 외 3명), 신성금속(박이진), 신흥제분(유진환, 김동원), 
원예협동조합(유연수), 청주주물(조용현), 대성성냥공장(연갑식, 박희용)

체불임금 신흥제분(강승수), 경동금속(구자남)

부당해고 한국갈포(송영광, 박재홍, 정진구)

노조설립 한국갈포(관계 근로자 300명)

1978

체불임금 경동금속(김학렬), 제천주물(심형섭), 김연하

근로조건개선 삼화물산(관계 근로자 25명)

부당전출, 정직 조광피혁(김병하), 삼화물산(강성용)

퇴직금 제천주물(허병렬)

산업재해 동림기공(유이선)

부당해고 삼화물산(정재균), 대농교회

단식투쟁 신흥제분, 조광피혁, 농민

1979

산업재해 세계벽지(양록순), 럭키동래공장(박용인), 수원제일판지(신석규)

퇴직금
청주시청(최달섭), 현대건설(김용훈 외 24명), 증평공업고등학교(양철옥), 전국타
일상사(박노봉), (윤장환 외 7명)

체불임금 대한통운(김기환 외 6명), 이리여객(조남순 외 9명), 

부당해고
경동금속(민순기), 삼화물산(한천동), 대성여객(이팔용 외 18명), 대성여객의 소
주주 착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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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출석하였다.
38
 1981년 보고서에는 청주산선의 노동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90명(노동자 30명, 농민 10명, 주부 10명, 대학생 5명, 초중고생 35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9
 이 교인들은 노동문제, 농민문제로 투쟁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생들은 산업선교회에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었

다. 교회의 교인들이 결국 산선의 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970년대 각각의 

사건을 겪으면서 청주산선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이 산선 회원으로 남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선회원들의 변화와 함께 실무자들의 변화도 있었다. 선교사업이 늘어나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실무자의 보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는데 이에 따라 조순형 

전도사가 여성 실무자로 1977년 부임하게 된다. 조순형은 정진동의 처제로, 많

은 영향을 받은 형부를 따라 실무자가 된 것이다.
40
 1970년대 후반을 정진동, 조

순형 2명의 실무자가 함께 이끌어 가다가 1980년에 들어서며 업무량이 더욱 많

아지게 되자 1978년 청주산선에 찾아와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유근을 실무자로 

한 명 더 채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산선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5년간 일하

다 기독교농민회 충북총무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41
 청주산선은 소수지만 이렇게 

형성된 인적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자금에 대해 살펴보면, 청주산선이 처음 시작된 때에는 노회와 

지역의 일반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절한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1973년 활동보고서
42
에 따른면 노회에서 사무비를 지원받았고, 교회

헌금으로 13개 교회가 지원했으며, 외부보조로 훈련원, 중앙위원, 목사들, 주한

미선교사, 한국도시선교연합회 등에서 후원을 했다. 하지만 이후 충북노회에서 

청주산선의 상급 조직인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청주산선이 자립하게 되

면서 경제 사정은 어렵게 변하게 된다. 청주산선의 청주시청 청소노동자 근로

38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보고서(1977.1.1부터 1977.12.31까지)」, 《오픈아카이브》, 1977년 

9월 30일, 1쪽, 3쪽.

39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쪽.

40	 「조순형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17년 7월, 5~6쪽.

41	 정진동, 앞의 책(1992), 57~58쪽;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

브》, 1982년 11월 18일, 23쪽.

42	 「1973년도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73년,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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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투쟁에서 노동자 당사자들을 제외한 청주시청과 충북노회 산업선교위원

회의 일방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정진동 목사와 위원회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

다.
43
 이 과정에서 청주산선을 주목한 중앙정보부의 해체 압박이 가해졌고, 결국 

1974년 4월 충북노회는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하고 실무자 급여를 차단하였다. 

정진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넝마주이를 시작하였는데 조지송의 도움으로 다시 

산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조직의 위기 속에서 청소노동자 중심의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가 청주산업선교위원회를 조직함으로

써 청주산선을 지원하게 된다.
44

산업선교위원회가 해체되고 청주산업선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조지송

이 원장으로 있던 산업선교훈련원에서 청주산선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45
 

또한 주한 선교사들, 총회 전도부 목사, 영락교회, 국내 산업선교 실무자들(한국

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이 청주산선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46
 1976년 청주도시산

업선교활동 보고서
47
를 보면 수입내역에 활빈교회, 가정봉사회, 사회선교협의체, 

충북노회 등에서도 활동비를 보내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주지역 

기독교장로회 청년, 학생들이 청주산선을 돕기 위해 작은 천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밥)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문구를 적은 페넌트를 제작해 판매하

기도 했다.
48
 1976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제출한 프로젝트가 통과되어 이

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독일교회와 영국교회로부터 온 헌금이 청

주산선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9
 이처럼 청주산선은 노회와 

43	 정진동, 앞의 책(1992), 60쪽;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2011), 157쪽.

44	 정진동, 위의 책(1992), 60~62쪽;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

브》, 1982년 11월 18일, 4쪽.

45	 정진동, 위의 책(1992), 61쪽.

46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사업활동보고서와 1975년, 1976사업비 보조청원서」, 《오픈아카이

브》, 1976년, 3쪽.

47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1쪽.

48	 박만순, 앞의 책(2025), 133쪽.

49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7쪽;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

브》, 1981년, 5쪽; 정진동, 앞의 책(1992),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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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독립적인 운영을 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헌금과 주위 여러 단체들의 도움

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 국가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허락되지 않던 엄혹한 시대적 상황 속에

서 청주산선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데는 그 단체가 가진 합법적인 성

격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로부터 지

속적인 억압을 받아 왔지만 합법적인 법적 상태는 유신정권이라는 독재권력의 

탄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청주산선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지위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상징성이 지닌 독

특한 역학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보수교회는 급격한 교세 확장과 정권

에 대한 암묵적 혹은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

적 성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청주산선은 기독교 종교단체로서 이러한 보수교회

의 상징적 보호막을 공유하는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국내외 에큐메니

칼운동 진영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독자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

써 보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활동이 갖는 큰 이점 중 하나는 일반 대

중들에게 공개적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주산선이 공개적인 사무

실을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장소 또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되었다. 국가의 감시와 처벌이 엄중하던 시기 청주산선의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를 보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노동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

의 고통을 토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요한 

장소였다. 청주시청 청소부들과의 근로조건개선 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에 청주산선에 대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선교

를 찾아왔다.
50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공개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해

결을 위해 논의하고, 노동자들을 교육, 조직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자유롭게 실

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압력으로 인해 수차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표2>는 청주산선의 사무실 이전을 정리한 것이다.  

50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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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북노회와 결별하고 사무실을 정진동 목사 자택으

로 이전한 후에는 임대 기간이 거의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잦은 이사 이후 영국교회와 독일교회의 지원을 받아
51
 1980년 부지

를 매입하고 12월에 산업선교회관을 완공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 

된다. 1980년에 선교회관이 건축되기 전까지 일곱 번이나 사무실을 옮겨 다녔던 

이유는 사무실을 얻으면 국가기관 요원들이 찾아와 건물주를 협박해 계약을 파

기했기 때문이었다.
52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객관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떠한 가치와 의도를 가지고 운동에 임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주산선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알리는 

팸플릿을 보면 산업선교의 성서적 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산업선교

는 개인적인 사상이나 이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 구약 성서 원리에서

(누가4:18, 신명기24:14~15)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 고통당하며 고뇌하는 이들

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

화가 되어 가는 오늘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힘겨운 노동과 약한자들의 비인간적

51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5쪽.

52	 정진동, 앞의 책(1992), 103쪽; 박만순, 앞의 책(2025), 77쪽.

53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3~4쪽; 「민

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1~12쪽 참고.

표2-청주산선 사무실 이전
53

일시 내용

1973.06.18 청주실내체육관 앞 2층에 건물을 임대해 개관

1975.11. 정진동 목사 자택으로 이전

1976.01.25 고속터미널 천연사이다 건물 2층으로 이전

1976.03.03 서문시장 만물상 건물 2층으로 이전

1977.05.12 사직동 사거리로 이전

1978.02.12 복대동 청주고등학교 앞 2층 건물로 이전

1979.04. 영운동 시장주유소 앞 2층 건물로 이전

1980.05.22 부지매입 건축기공예배(청주시 사창동 248-4번지)

1980.12.01 산업선교회관 완공 및 개관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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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대와 부당한 대우에 기독교가 침묵을 지킨다면 죄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성

서의 가르침에 따라 약한 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주며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를 이땅에 건설하기 위

한 것이 본 산업선교회 성서적 기반이다”라는 것이다.
54
 

청주산선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성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인간화’

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W.C.C. 회의를 통해 정립된 ‘인

간화’와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

화’는 오늘날 산업구조 속에서 비인간화되는 현상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

키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화 개념은 개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개인구원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ㆍ경제적 억압, 사회적 소외, 인

권의 박탈 등과 같은 모든 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는 사회구원을 

뜻하는 것이었다.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의의 회복, 소외

된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 인류의 생명과 삶이 지속 가

능한 사회를 의미하였다. 독재정권 시기 W.C.C.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

던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진영에 이러한 개념이 수용되어 인간화, 하나님의 정

의, 민중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실현해 나가는 데 이념

적 기초를 제공했다.
55
 그 같은 선교적 지향을 ‘하나님의 선교’라 부르며 이는 당

시 한국 도시산업선교가 추구했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56
 

청주산선은 이러한 물적 자원과 이념에 입각해 1970년대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갔는데 노동교회의 운영, 의료선교,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 논의, 노동교

육, 여성 근로자들의 교양활동과 취미활동, 성서연구모임, 야유회와 같은 친교와 

대화 모임, 노동절 행사 등
57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추진해 나

갔다.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후 Y.W.C.A.위장결혼식 사건에 참석했다가 포

고령 위반으로 11월 27일 정진동, 조순형 두 실무자가 모두 구속되었는데, 조순

54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4쪽.

55	 연규홍, 「WCC 50년 역사의 발자취」, 『신학사상』 103(1998), 93~96쪽.

5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앞의 책(1981), 115쪽, 170~171쪽.

57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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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12월 27일, 정진동은 1980년 1월 23일 석방
58
된 이후 다시 청주산선의 활동

을 이어 가게 된다.

Ⅲ. 충북지역 노동운동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1. 의식화와 조직활동

청주산선은 청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노동자

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갔다. 이번 장에서는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청주산선

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짚어 볼 것이다. 청주산

선의 역할은 한마디로 외곽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

의 현장 밖에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 적절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노

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곽지

원 활동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노동자들의 의

식화와 조직화에 대한 기여, 둘째, 노동자들의 인간화를 위한 생존권 쟁취 지원, 

셋째, 노동자들을 연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등이다.

먼저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

적이고 조직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청주시청 청소

부 근로조건개선 투쟁에 있어서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청소노동자 170명을 대상으로 

노동자민주의식 개발을 위한 교육을 1973년 6월 21일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59
 

교육을 통해 본인들이 처한 노동문제를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조건개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청소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지 않았기에 대신 대책위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청소부들 중 상당수가 초등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유재향은 

58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4쪽.

59	 「사업비신청서[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귀중]」, 《오픈아카이브》, 1973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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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60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부들이 교육을 

통해 의식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온갖 부당한 대우에도 못 

배운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 왔다. 그러나 정진동 목사님을 만나면

서 이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동료 청소부들과 함께 근로조

건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정면으로 부딛혀 싸웠다.”
61
는 

유재향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8월에 시작해 1974년 2월까지 계속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을 48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할 것, 휴일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만들 것)는 모두 관

철되었고, 투쟁 중에 해직되었던 대책위원회 회장 유재향과 총무 최명식 또한 복

직함으로써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62
 이 일이 있은 후 청주산업선교위원회가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소노동자들에 의해 산업선교 재개를 위한 산업선교대책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유재향이, 부위원장은 최명식이 맡게 된다. 이들

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63
 이 같은 사례는 청

소부들이 청주산선과의 활동을 통해 의식화되었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청주산선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신흥제

분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4
 신흥제분 사건은 신흥제분주식회사의 노동자들

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투쟁한 사건이었다. 과도한 업무, 저임

금, 임금체불(퇴직금) 등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1974년 12월 청

주산선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된다. 1975년 3월 25일 정진동의 지도로 노동

60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5~16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

카이브》, 2002년 9월, 17~18쪽.

61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6쪽.

62	 정진동, 앞의 책(1992), 44쪽.

63	 정진동, 위의 책(1992), 61~62쪽.

6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서울: 풀빛, 1984), 335~341쪽; 정진동, 위의 

책(1992), 82~86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8~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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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명이 ‘신흥제분근로조건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회사는 즉각 이

들을 해고했다가 동요가 일어나자 4월 10일 모두를 복직시켰다. 노동자들은 사

건 해결을 위해 노조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주산선과 논의 끝에 노동조

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

에 정진동이 일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근로기준법, 노동조

합법, 조합원의 자세, 조합간부의 자세, 노동조합의 성격 및 일상활동 등이었다.
65
 

1975년 4월 19일 신흥제분 노동자들은 청주산선의 도움을 받아 전국화학노조 

신흥기업직할분회를 결성하고 분회장에 이완우를 선출했다.
66
 

이후 회사는 노조파괴를 위한 공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다. 노조 결성 직후 

노조간부 12명 중 6명을 해고했다가 복직시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1975년 

6월 하도급 회사인 신흥기업과 계약이 만료되자 새 하도급 회사 이름을 삼진기

업으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핑계로 노조를 파괴하려 하였다. 노조는 이에 노조 

명칭을 전국화학노조 신흥제분내 삼진기업직할분회로 바꾸어 즉각 대응하였다. 

이러한 탄압 가운데서도 청주산선을 통한 노동자교육은 지속되었다.
67
 1975년 

9월 12일 회사는 또한 분회장 이완우에게 2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노조 해체에 관

한 약정을 맺었는데, 정진동의 회유로 이완우가 마음을 돌이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68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5년 9월 23일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이러한 노조를 향해 11월 노조간부 12명 

전원을 해고했다가 노조분열을 위해 복귀 의사가 있는 노동자 6명을 먼저 복직

시키고 얼마 후 모두를 복직시켰다. 1976년 4월 삼진기업과의 계약을 종식하고 

신흥제분 직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조합원들을 재취업하도록 하였는데 

회사의 계략에 빠져 결국 취업규칙위반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이완우가 해고

65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4월분 활동보고건[수신:사회선교협의체]」, 《오픈아카이

브》, 1976년 5월 6일. 이 자료를 보면 노조조직 전후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6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39~40쪽을 보면 한국노총 화학노조 본조

에서 위임장을 받고 결성식을 하는 과정에 정진동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67	 「합의서[청주도시산업선교회와 삼진기업노조]」, 《오픈아카이브》, 1975년 8월 25일.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33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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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노조 측은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6월 복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산선과 함께 진정서, 항의서, 고발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회 간부 6명이 해고되었으며, 정진동은 신흥

제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이완우의 복직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노조는 해고된 6명에 대한 복직과 함께 대책위

원회를 해체할 것을 회사와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69

홀로 남은 이완우는 정진동과 상의 끝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리를 파헤

쳐 공개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몰래 회사에 들어가 불법 현장(사료에 먼지와 물을 

배합, 1등품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3등품 밀가루에 공업용 탄산칼륨 배합)을 촬영해 

사회에 폭로하기도 하였다.
70
 이완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71
 청주도시산업선

교위원회,
72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73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시산업선교회 연합

회
74
 등에서 호소문, 건의서, 진정서 등을 발표하는 한편, 복직 기도회 등과 같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간 결과 이완우는 1977년 1월 25일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결국 1978년 3월 끝내 해산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흥제분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를 수호하는 과정

에서 청주산선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청주산선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의 역량을 조직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주산선은 노동문제를 당할 

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청주산선을 찾는 노동자들에게 법적권리를 설명

69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41쪽을 보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도 정

진동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2쪽.

71	 「호소문-신흥제분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 분회장 가족 일동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6년 9월 20일.

72	 「귀회사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 분회장을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기 위한 청주도

시산업선교회 위원들의 건의건[수신:신흥제분,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

브》, 1976년 12월.

73	 「한국 사회 선교 협의회에서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에 건의건[수신:청주신흥제분,

발신: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74	 「진정서-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의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

을 위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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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시키며 성명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75

노동자들의 의식화는 특정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청

주산선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75년, 

1976년 사업비 보조청원서에 보면 노동교육을 매월 1회씩 2년간 실시할 계획을 

적고 있고,
76
 1976년 활동비 지출을 보면 1~8월까지 거의 매달 교육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7
 1981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교육 활동으로 노동자와 농

민들을 교육하는데 1주일에 1회씩 지역별로 순방하면서 지역 그룹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는 사회의식교육, 정치경제 교육, 현재 투쟁 중인 사건에 

대한 토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에도 이러한 교육 활동이 이루

어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78
 정기적인 회원 교육뿐만 아니라 특별 집회나 강

연회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의식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는데, 산선 

사무실을 여러 번 옮기는 가운데 어떤 때는 사무실 아래 다실에서 시국강연, 인

권강연 등을 여러 차례 추진하기도 하였다.
79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는 노동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청주산선은 

1976년 2월 활빈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후 노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게 된다. 노동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설교는 노동

자, 농민, 빈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인간다운 삶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도

는 노동자 농민들의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내용을, 찬송은 민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광고 또한 민중의 투쟁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

다.
80
 이 같은 예배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의식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예배라는 매주 일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확인하고 조직화되는 경

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은 충

75	 정진동, 앞의 책(1992), 126쪽.

76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사업활동보고서와 1975년, 1976사업비 보조청원서」, 《오픈아카이

브》, 1976년, 10쪽.

77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2~3쪽.

78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3쪽.

79	 정진동, 앞의 책(1992), 103쪽.

80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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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생존권 쟁취 지원

청주산선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 왔

다. 노동 사건을 그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노조설립 2건, 근로조건

개선 2건, 단식투쟁 1건, 부당전출 및 정직 2건, 부당해고 7건, 산업재해 5건, 체

불임금 10건, 퇴직금 17건에 대한 대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노조

설립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들로 노동자

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존권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부당인사

조치, 산업재해, 근로조건개선 순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투쟁 방식은 진

정서ㆍ탄원서ㆍ성명서 등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배포, 언론을 통한 공론화, 강연회

와 집회 개최, 그리고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청주지역에서 큰 관심을 보인 사건 중 하나는 청주연초제조창에서 근무

하다가 두 눈을 모두 실명한 박석화 양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이었다.
81
 박석화는 

1954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청주연초제조창에 입사해 20년간 근무하였다. 20년

간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친 사망 시 2일을 결근했을 뿐 장기 근속하여 수차례 표

창까지 받았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7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지자 중

앙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신과로, 신경과로, 영양실조, 니코틴 함유로 병

이 났으니 6개월을 치료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제조창에 요양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개인 사비로 2개월 동안 치료하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포기하고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결국 3년 전에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고 

실명 후에도 3년간 개근하였다. 그런데 1974년 3월 5일 회사로부터 강제휴직을 

당하고 봉급도 3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

사에서 일하느라 혼기도 놓치고 팔순이 된 노모와 단칸방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81	 정진동, 앞의 책(1992),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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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그녀는 주위에 도움 청할 곳을 수소문하던 중 청주산선을 찾아오게 된다.
82
 

1974년 4월 9일 교인을 통해 알게 된 청주산선과 접촉하여 시작된 이 싸움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83
 이 기간 많은 단체들이 후원하며 수십 건의 건의서, 진

정서, 청구서, 호소문을 사회 각계각층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산재 문제가 라디

오방송, 《기독공보》, 《크리스챤신문》 등에 보도되며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다. 박석화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주산선의 노력은 1976년 4월까지 계속되

었는데 이후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태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이첩하고 청주

산선은 이 일을 마무리 짓게 된다.
84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한 명의 여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청주산선이 한 생명의 소

중함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15일 청주산선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단식투쟁은 

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받은 다음 6가

지 사건에 대해 청주산선을 중심으로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이 함께 단식을 시작

했다. 

신흥제분의 하청업체인 신흥기업과 삼진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퇴

사당한 13명의 근로자는 이제는 없어진 하청업체를 대신해 신흥제분에게 수개

월간 퇴직금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회사가 불응하였고, 이에 청주산선의 

도움으로 집단 고발을 하였으나 청주지검으로부터 신흥제분은 책임이 없다는 

무혐의 처리를 받고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85
 

조광피혁은 모피와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무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회사

82	 「진정서-청주연초제조창에서 20년 근무중에 혼기마저 잃고 양안이 실명한 박석화 양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5년 3월 20일.

83	 「[연초제초창 박석화씨 사건 관련자료]논쟁문제처리기록표」, 《오픈아카이브》, 1974년 

4월 9일, 1쪽.

84	 「청주 도시산업선교 사건역사」, 《오픈아카이브》, 1980년 4월 1일, 3쪽.

85	 「[신흥제분 퇴직금 관련자료]신흥제분은 우리의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수신:신흥제분

사장, 발신:김태안 외 12명]」, 《오픈아카이브》, 1977년 10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456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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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근수당도 적게 지급하고, 휴일도 1, 3주만 휴무를 했다. 소가죽을 다루

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했을 뿐만 아니라 가죽을 약품 처리하는 과정

에서 상당한 공해가 발생했다. 조광피혁에서 근무하던 김병하는 장갑을 자주 갈

아 달라, 냄새가 너무 심한 화장실에 후황을 달아 달라, 일요일은 쉬게 해 달라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로 부당전출을 당하게 된다. 홀어

머니와 6남매의 동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전출 가게 되어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회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86

이러한 사건 외에도 대성여객 버스를 타고 가다 안내양의 잘못으로 개문발차

할 때 다리 난간으로 떨어져 한쪽 팔이 완전 불구가 되었으나 대성여객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박성세 씨 사건, 땅을 사서 몇 년간 경작하다 등기이전

을 부탁했으나 오히려 맞아 죽고 땅까지 빼앗긴 장월용 씨 사건, 정부로부터 땅

을 사고도 행정공무원들의 횡포와 잘못으로 다시 땅을 빼앗긴 한천동 씨의 사건, 

땅을 사고도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박창우 씨 사건 등이 발

생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87

1년 이상을 이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던 민중들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정진동은 1978년 3월 15일부

터 단식에 들어가게 된다. 17일부터는 조순형 전도사와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일부 가족들도 함께 단식에 합류하였다. 단식투쟁을 하며 매주 한 번씩 외부 강

사를 초청해 특별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4월 17일 이 기도회에서 설교한 인명진 

목사는 설교 내용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투쟁 

결과 신흥제분 노동자들은 단식 13일 만에 퇴직금을 받아 냈고, 조광피혁 김병하

도 23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은 상황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

았다. 이에 단식을 멈추고 장기농성으로 투쟁을 선회하였지만 결국 나머지 사건

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정진동의 장남 정법영의 의문사로 7월 12일 투쟁을 중단

86	 「18일간 단식기도하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원들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8년 4월 

2일.

87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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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88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이후 어떤 집회나 시위도 일체 허락되지 않는 상태였

기 때문에 단식투쟁은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10여 

명의 기관원들은 단식투쟁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단식기도회가 시

작된 날부터 교회 아래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잠복하면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조사, 감시, 미행, 몸수색까지 자행했다.
89
 이러한 상황에서 정진동

의 아들 정법영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단식투쟁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던 정법

영은 평소에 술을 먹지 않던 성격이었는데 6월 25일 갑자기 술에 취해 돌아왔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이끌려 그들이 준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잦았는데 7월 4일 정체

불명의 사람들과 또 술을 먹고 혼자 성가의원을 찾아가 약을 먹었다면서 치료를 

부탁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정진동이 찾아갔으나 정법영은 이미 의식을 잃

은 상태였다. 7월 8일 결국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2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

이하게 된다.
90
 정황상 정법영의 죽음은 국가의 탄압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

기에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법영의 죽음으로 농성은 중단되었고 농민들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은 청주산선이 겪

은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청주산선은 노동자

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수시로 국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오

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당하거나 휴일이 없고 강제 잔업에다 관리인들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들”
91
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456~457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89	 「성명서[신흥제분,인간답게 살기위한 생존권의 정당한 권리 관철을 위한 단식기도 및 억

울함 항거]」, 《오픈아카이브》, 1978년 3월 26일.

90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장남 (묘연한 죽음을 한) 鄭法泳 君」, 《오픈아카이브》, 

1979년 3월 1일, 13쪽.

91	 정진동, 앞의 책(1992),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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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갔지만 실패했거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구제받지 

못하다 우연히 가난한 이들을 대변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시산업선교에 찾아왔

던 것이다.”
92
 청주산선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곳이었다. 청주산선의 

주된 역할은 이처럼 노동자가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청주산

선은 수많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네트워크 연대 구축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외곽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

대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나가기도 하였다. 청주시청 청소부 근로개

선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 《충청일보》, 《크리

스챤신문》, 《기독공보》 등에 기사화되면서
93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

는데, 《크리스챤신문》과 《기독공보》는 청주산선에서 여는 세미나에 후원할 정

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94
 이들 언론기관이 기사를 통해 운동

을 연대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기관선교 쪽

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협의회, Y.W.C.A., Y.M.C.A. 등에서도 동조 건의서

를 제출하게 된다.
95
 정진동이 청년단체인 기독교청년연합회(EYC), Y.M.C.A., 

Y.W.C.A.와 연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회고
96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청

주산선의 활동에 연대 지원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주지역 종교계 

주요 인사들과 서울의 저명한 인사들이 연합하여 ‘청주시청청소부근로기준수호

92	 정진동, 위의 책(1992), 92쪽.

93	 허석렬 외,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충북』(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22~25쪽.

94	 「1973년도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73년, 4쪽. 

95	 정진동, 앞의 책(1992), 42쪽.

96	 정진동, 위의 책(1992), 115쪽.



Regional Labor Movement and Industrial Mission in the 1970s
364

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주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청주

산선을 통한 연대 운동의 한 측면을 보여 준다.
97

신흥제분과 관련해, 1974년 11월 부당해고 당한 한월한 외 3명의 퇴직금을 지

급받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 건의 건의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이 과정에 기독청

년 단체인 C.C.C., Y.M.C.A.,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가 함께 참여하였다.
98
 이후 1976년 말 이완우 분회장의 복직 투쟁에서도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청주도시산업선교위원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시산업선교회 연합회 등이 호소문, 건의서, 진정서 등을 발표하며 동참

하였다. 1977년 1월 초에는 이완우의 복직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때 재야 

및 기독교 유명인사인 함석헌, 김상근, 이재정이 초빙되었다.
99
 이러한 지원은 회

사와 공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에서 설명한 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 사건과 단식투쟁에서도 청주산선을 통

한 외부 조직과 인사들의 연대 지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산선에 의해 박

석화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1974년 9월부터 충청북도 내 기독교 종교

단체들(산업선교회, 청주시 성직자회, 충복노회교역자회, 청주제일교회, 제일교회 

여선교회, 청주YWCA, 청주YMCA, 청주CCC, 기장충북노회성직자)이 박석화 씨

의 실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기 시작했

다.
100

 1975년 3월에는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에서도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여

러 기관에서 연대 지원이 이어졌다.
101

 1978년 3월에 시작한 단식투쟁 때에는 1주

일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 특별기도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함석헌, 성래

운, 문익환, 백기완, 고은, 안광수, 인명진 등이 참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목이 

97	 「청주시청 청소부근 근로기준 수호위원회의 건의서[수신:채동환 시장]」, 《오픈아카이브》, 

1973년; 박만순, 앞의 책(2025), 109쪽.

98	 「청주 도시산업선교 사건역사」, 《오픈아카이브》, 1980년 4월 1일.

99	 정진동, 앞의 책(1992), 86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45쪽.

100	허석렬 외, 앞의 책(2005), 30쪽.

101	「진정서-청주연초제조창에서 20년 근무중에 혼기마저 잃고 양안이 실명한 박석화 양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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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기도 했다.
1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조직과 인물들을 동원해 투쟁을 지원하며 격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고 볼 수 있다. 청주산선이 연대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사회에서 청주산선의 실천이 힘없고 연약한 민중들의 삶을 돕는 일이

었기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한 단체와 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정진동 개인이 형성한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였기 때

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목회를 실천했던 정진동은 산업선교

를 시작하기 전까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산업선교 실무자로 선발되고 실무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조지송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

게 되면서 그와 깊은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103

 조지송은 1964년부터 영

등포산업선교 실무자로 부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선교에 몸담아 왔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에큐메니칼 진영의 여러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 왔다.
104

 정진동

은 조지송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하는데 청주산선을 도와준 다양한 

사람들은 조지송과의 관계로부터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진동은 

청주산선 활동 당시 알게 된 동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였던 김관석 목사(현 새누리 신문사장), 이권찬ㆍ이의호 목

사(당시 예장 전도부 총무이며 위원장임), 당시 함께 길을 간 인명진 목사(현 갈릴리 

교회 시무), 김경락 목사(현 외국거주), 안광수 목사(당시 교회협의회 실무자), 조화

순 목사(당시 인천 동일 방직 노사분규 주범으로 인천 산업선교 총무, 현재 여성인권 

운동과 교회갱신 운동을 함), 황효남 목사(당시 감리교 도시산업선교회 총무, 현 외국

에 있음), 김영승 목사(당시 동서울 산업선교 총무, 현 일반목회에 시무), 그리고 한국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형규 목사, 권호경 목사, 허병섭 목사, 

102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

이브》, 2002년 9월, 59~60쪽.

103	정진동, 앞의 책(1992), 55쪽

104	서덕석, 『조지송 평전』(파주: 서해문집, 2022), 257~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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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환 목사(감리교), 문동환 목사, 문익환 목사, 김동완 목사(인권위 사무국장), 조

남기 목사(인권위원장 역임), 조승혁 목사 등, 특히 조승혁 목사는 당시 청주도시산

업선교회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분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함석헌 선생과 계훈제 선생, 백기완 선생, 현 목민선교에 시무하는 고영근 

목사는 산선의 집회가 있을 때 주로 강연을 많이 해 주신 분이기도 하다. 성내훈 

총장(당시 광주대학 총장, 현 사망),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이던 이문영 박사, 김

낙중 선생, 노중선 선생, 박봉재 교수, 서남동 교수, 김찬국 교수, 이해학 목사, 신

상길 목사, 박창빈 목사, 그리고 남양만 선교와 청계천 선교를 한 김진홍 목사(현재 

부흥사), 김용복 교수, 이삼열 교수, 한완상 교수, 안병무 교수 등. 

국제적으로는 죠지오걸, 죠지나인란, 오재식 선생, 죠지타드, 안재웅 선생(한국 

기독교학생 연맹 총무 역임, 현 아시아 교회협의회 도시선교 농촌선교 총무임), 그 외

에도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같은 일을 한 동지

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
105

정진동 목사는 이러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자들이 소속된 

조직과 기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충북지역의 노동자

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청주산선은 1970년대 유신체제라는 억압적 정권의 등장, 산업화를 통해 형성

된 도시 노동자들의 문제 확산,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라는 정치

적 상황 가운데, 도시산업선교가 지난 10년 이후 재편과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

서 형성되었다. 정진동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노동자 회원들의 구성, 외

부 원조를 통한 자금 조달,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합

법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

105	정진동, 앞의 책(1992),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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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무실), 인간화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가치지향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청주산선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동원된 자원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 청주산선은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외곽지원 단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 여러 가지 대책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견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및 대책

위원회 결성 등과 같은 조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청주산선은 자본과 권력의 

초법적ㆍ비인간적 대우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성 회복을 쟁취하

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해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했다.

청주산선의 이 같은 활동은 조지송이 실무자로 있던 영등포산업선교회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차이를 보였다.
106

 먼저 회원 구성을 보면 영등포산선은 노동자

들이 사업장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으로 참여했던 반면, 청주산선은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보였다. 

활동 내용 면에서 영등포산선이 노조조직과 소그룹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

다면, 청주산선은 생존권 쟁취가 주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등

포산선은 노동문제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지녔는데, 청주산선은 실무자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 또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주산선이 지닌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선교를 

함께 이끌어 갈 실무진이 부족했다. 영등포산선은 조지송 외에 다수의 실무자와 

훈련생들이 거쳐 가며 함께 했는데 청주산선은 그런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

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어려운 자금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청주노회에서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한 후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가

면서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자금 부족은 활동에 많은 제약

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회원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106	197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영

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 1998), 103~18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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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산선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지속

적으로 회원으로 남아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회원 확보의 부족은 

운영자금의 자립과 조직역량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청주산선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서도 1980년대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갔다. 청주산선이 이후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며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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